
THE TOWN NEWS 29September 24  2018   Vol. 1230지금 서울에서는

명절 선물세트에 변화의 바람이 불

고 있다.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

면서 명절 선물의 오랜 공식이 깨지

고 있는 것. 한층 다채로워진 추석 선

물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. 

18일‘머니투데이’에 따르면 1인 

가구 증가와 소확행(소소하지만 확

실한 행복) 트렌드 확산 등으로 추

석 선물 선호도도 바뀌는 추세다. 지

난 14일 유진그룹이 임직원 1,405명

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명절 관련 

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호하지 않는 

명절 선물 1위로 생활용품(27.3%)이 

꼽혔다. 음료세트(17.7%)와 가공식품

(17.6 %)도 각각 2·3위에 올랐다. 생

필품과 기호품이 인기 명절 선물이었

던 1980~1990년대와 확연히 달라진 

모양새다.

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유통업계는 

명절 선물 상품 다양화에 나섰다. 특

히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·간편

식 선물세트가 크게 늘었다. 가정 간

편식 제품으로만 구성된 선물 세트가 

등장하고, 1인용 육류·주류 등 상품

이 출시됐다.

롯데백화점 관계자는“한우 가격

과 중량을 세분화하는 등 올해 소포

장 추석 선물 세트를 25% 이상 확대

했다.”며“선물을 받는 고객들이 1인 

가구인 경우가 계속해서 많아질 것

으로 예상된다.”고 말했다.

아보카도에 반려동물 간식
명절 선물에 새 바람

“올해 안 동해·경의선 철도, 
도로 연결 착공식”

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경의선과 동해

선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착공식

을 열기로 했다.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

을 천명한 지난‘4·27 판문점 선언’보다 

한층 진전된 합의지만, 실질적인 현대화

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유엔 대북제재 해

제 등 국제사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

다는 점에서 상징적 선언의 의미가 더 크

다는 분석이 나온다.

19일‘한겨레’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

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‘평양공동

선언’을 발표하고“남과 북이 올해 안에 

동·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

공식을 갖기로 했다.”고 발표했다. 동·서

해선은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을 의미한다. 

특히 올해 안에 북한 철도·도로 현대

화 착공식을 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은 

점이 주목된다. 지금까지 남북은 철도·

도로 연결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국

제사회의 대북제재 탓에 큰 진척을 이루

지 못했다. 

현재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쪽 미연결 

구간 공사만 가능한 상황이다. 지난달에

는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 상태를 점검하

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유엔군사령부(

유엔사)의 제지에 막혀 무산되기도 했다. 

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“선언

문이 말하는 착공식은 (대북 제재와 무

관하게 할 수 있는) 남측 구간이 아닌 북

한 철도, 도로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”이

라며“착공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

는 관련 기관과 함께 대북제재 등을 종

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”이라고 설명

했다.

경의선 철도의 경우 2004년 이미 연결

돼 2007~2008년 문산~개성 구간에서 

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

간 시설이 노후화돼 제 기능을 하기 위해

서는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다.‘판문점

선언’이후 남북은 이를 위한 공동조사

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현

장조사가 진행된 것은 경의선 도로뿐이

고,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철도·도로는 

아직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. 

남측 구간에 대한 공사도 필요하다. 동

해선 철도의 경우 강릉~제진(104.6㎞) 구

간이 미연결 상태로 선로를 새로 건설

해야 한다. 경의선 고속도로 문산~개성

(11.8㎞) 구간 역시 공사가 필요하다. 

남측 구간 공사의 경우 예산만 책정되

면 사업 진행은 무리가 없지만, 북측 구

간 공사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

야 한다. 이런 탓에 올해 안에 착공식을 

한다하더라도 상징적 수준에서 끝날 가

능성도 크다. 

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“남한 입장

에서 철도와 도로는 즉각적인 경제효과

가 떨어짐에도 올해 안 착공식이라는 목

표를 제시한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

내는 메시지 성격이 있는 것 같다.”며“북

한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비핵화 조

처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줄 수 있다

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다.”고 말했다.

유통업계는‘펫팸족’(Pet+Family)

의 마음을 잡기 위해 반려동물과 관

련된 추석 선물 세트를 출시했다. 반

려동물 선물 세트는 음식, 장난감, 외

출용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. 반려동

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가 포함

된 선물 세트도 있다. 

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한 대학생

은 반려동물 선물 세트에 대해“흔한 

추석 선물보다 훨씬 실용성이 높다.”

며“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사람이라

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

싶다.”라고 전했다. 

익숙한 과일 선물세트 대신 최근 건

강 식재료로 각광받는 아보카도 등 

수입과일 선물 세트도 등장해 인기

를 얻고 있다. 11번가에 따르면 올해 

추석을 앞두고 수입 과일의 거래액이 

급증했다. 추석 사전 판매를 시작한 

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아보

카도와 블루베리 거래액이 전년 동기 

대비 각각 68%, 293% 증가한 것으

로 나타났다. 

소비자들도 다양해진 명절 선물을 

반기는 분위기다. 한 주부는“매년 명

절 연휴 전 거래처, 직원에게 참치캔 

등 일반적인 선물세트를 돌렸는데, 

선물하면서도‘겨우 구색만 갖춘 것 

아닌가’하는 생각이 들었다.”며“올

해는 색다른 선물 세트가 많아 선물

할 기분이 날 것 같다.”고 말했다. 


